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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글은 『신한민보』 소재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과 홍언의 ｢철혈원앙｣을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문학적 전유 양상을 분석한다. 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조선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전쟁을 전유한 문학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 두 작품은 1차 세계대전 중 연재되어 서사 내외적으로 동시대 전쟁을 과거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에 주목하여 이 글은 관전사적 관점을 참고하여 두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는 관전사적 관점의 시공간적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시론적 작업이다. 우선 백일규는 주로 보불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연속성을 통해 프랑스 민중의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을 부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동시대 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조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한탄한다. 유럽의 전쟁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전망을 읽을 수 없었던 그는 그것에 관한 거리감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신한민보』에 연재된 작품 가운데 최초로 1차 세계대전을 서사화하고 있지만, 식민지조선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전유하지 못한 채 머물러있다. 한편 홍언은 1차 세계대전과 식민지조선 사이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유한다. 그는 ｢철혈원앙｣에서 1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인 발칸전쟁을 숭고한 독립전쟁으로 제시한다. 이는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에 대한 동경에 기인한다. 나아가 그는 한반도를 동양의 발칸으로 인식한다. 후속작 ｢동포｣에서 그는 가상의 독립전쟁을 통한 승리와 해방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상상력을 제시한다. 다만 그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결합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홍언의 작품은 과거 발칸전쟁과 동시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래 가상의 독립전쟁을 한데 잇는 독특한 형태의 관전사적 의미망을 형성한다.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literary appropriation of World War I through Baek Il-gyu’s The Biggest Theatre in the World and Hong Eon’s Iron-Blooded Mandarin Duck, both of which were serialized in The New Korea(Shinhan-Minbo). Despite the significant impact of World War I on colonial Korea, literary works that appropriate the contemporary war are extremely rare. These two works are distinctive in that they recognize World War I as a continuation of past wars, both narratively and contextually. The article focuses on this aspect and analyzes the two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war history. This is a preliminary study to examine the spatiotemporal expansion potential of the trans-war historical perspective.

          Baek Il-gyu primarily emphasizes the continuity between the Franco-Prussian War and World War I to highlight the French people's national consciousness and spirit of resistance. However, he laments that the contemporary World War I does not have a direct connection to colonial Korea. Unable to find a prospect for his country’s independence in the European war, he expresses a sense of distance from it. Although this work is the first to narrate World War I in Shin Han Minbo, it does not fully appropriate its connection to colonial Korea.

          In contrast, Hong Eon more actively appropr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War I and colonial Korea. In Iron-Blooded Mandarin Duck, he presents the Balkan War, one of the causes of World War I, as a noble independence war, driven by admiration for Serbian nationalism. Moreover, he perceives the Korean Peninsula as the "Balkans of the East," and in his follow-up work Compatriots, he offers a highly political imagination of victory and liberation through a fictional independence war. However, this imagination is limited because it is presen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exclusionary nationalism and colonialism. Hong Eon’s work forms a trans-war historical structure that connects the past Balkan War, the contemporary World War I, and a fictional future independenc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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